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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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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5위 거래소 고팍스의 인수를 마무리하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고팍스의 대주주가 되었으며, 이는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체제를 흔들 가능성을 시사한다. 바이낸스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오더북 공유’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시장 경쟁을 촉발하고 수수료 인하 등 가격 파괴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바이낸스의 과거 규
📄 본문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인수를 마무리하며 국내 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5일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면서 바이낸스는 공식적으로 고팍스의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2023년 2월 바이낸스가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지분 67%를 인수했던 이후 약 2년 반 만에 완료된 결과다.

이번 인수는 2020년 12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바이낸스가 5년 만에 다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바이낸스는 압도적인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을 촉발하고, 전반적인 판도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더북 공유’는 바이낸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며, 이는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낸스는 수수료 인하 등 가격 파괴 전략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국내 거래소들의 수수료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바이낸스는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 및 고객 자금 부적절 사용 혐의로 피소된 바 있어,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업비트와 빗썸의 양강 체제를 흔들 가능성을 시사하며, 내년에는 바이낸스와 업비트의 양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바이낸스는 고팍스를 통해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를 확보했으며, 이는 한국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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